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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-폰 중독?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! 

 

- 초중고생 스마트-폰 사용량 부모세대와 큰 차이 없어 

- 게임보다는 음악, 동영상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에 집중 

- 초중고생 스마트-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선정립 필요 

 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일까지 14주간 전국의 만 7

세이상 70세미만 6,090명의 스마트-폰 사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초•중•고등학생 스마트-폰 사용

량이 주당 36.2시간(초등학생: 30.4시간, 중고등학생: 38.6시간)으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 

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업시간 및 

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-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 

그러나, 만 1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-폰 사용량도 주당 23.5시간으로 초중고등학생 스마트 폰 사

용량의 약 2/3수준에 달하며, 특히, 부모세대인 30-40대의 경우 30대 평균 31.6시간, 40대 평균 

29.3시간으로 자녀 세대와의 사용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[그림 1] 성/연령별 스마트-폰 주당 평균 사용시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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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음악과 동영상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(40.2%) 계열로 

게임(28.7%)과 함께 전체 사용시간의 약 68.9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중고등학생의 경우 

엔터테인먼트(34.2%)와 게임(17.9%)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, 게임의 사용시간이 줄고 카

페, 블로그,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(15.6%)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분산된 형태의 

사용패턴을 보여주고 있다. 성인의 경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역별 이용

시간은 줄고 이용분야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. 즉, 청소년에 비하여 성인은 보다 다양한 용도로 

스마트-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

 

[그림 2] 초등학생/중고등학생/성인의 스마트-폰 사용 카테고리 별 이용비중현황 

 
 

한편, 과다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용량 기준 상위 20% 학생들의 경우 하위 80% 학생들의 평균 

사용시간의 약 1.5배에 해당하는 주당 63.5시간 (초등학생: 53.8시간, 중학생: 66.2시간)을 스마트-폰 

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해당 학생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스마트 폰 사

용에 할애한다는 것인데,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학생들의 학습 및 수면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염려

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 대한 사용시간 제한과 같은 적절한 수준의 주의조치가 필요할 것

으로 요구된다. 

  

[그림 3] 상위20% vs. 하위 80% 스마트-폰 사용패턴 비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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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과다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학생과의 스마트-폰 사용패턴상의 차이

는 나타나지 않았다. 다시 말해, 과다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게임에 집중하는 

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, 오히려 전체 스마트-폰 사용시간 중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

것으로 나타났다 (초등학생: 29%->25%, 중고등학생: 18%->13.7%). 반면, 성인의 경우 사용량기준 

상위 20%에 속하는 과다 사용자의 게임비중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(20%-

>26.3%), 이는 성인이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스마트-폰 과다사용자의 게임중독위험이 보다 높을 수 

있음을 시사한다. 한편,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게임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위주로 되

어 있었다. 그러나, 위와 같은 결과는 향후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

음을 시사한다. 

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의 사용패턴 차이 분석결과를 보면,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스마트-폰 사용

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권한다. 이는 부모세대의 스마트-폰 과다사용 기준이 자녀세

대와 다를뿐더러, 설령 자녀가 과다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아이가 생활하는 

새로운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,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학

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스마트-폰의 사용은 부모에 의해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. 그

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스마트-폰 사용을 제한하기에 앞 서 먼저 본인의 스마트-폰 사용량을 체크

해 보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. 

 

 

모바일 홈페이지  

<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> 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

감대 속에서 설립됐다.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

‘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’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/공공기관 전문가들

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 

문의: 바른ICT연구소 정보가치 연구팀 임지선 연구원 

 


